
일본 면방적의 드레스·셔츠 소재 판매전략 쾌적소재가 주류 

 

일본의 면방적 기업들은 매년 해외로부터 봉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춘하

절의 드레스·셔츠 소재의 판매전략에서 각기 쾌적기능을 바탕으로 하면서 

차별화된 소재를 개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신사용 드레스·셔츠의 기능은 한 때는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하던 「형태

안정」이 지금은 표준기능으로 되어 있어서, 1999년에는 형태안정을 바탕으

로 한 28℃ 운동에 따른 「가볍고 시원한」 쾌적셔츠가 잘 팔렸고, 2000년의 

춘하절에는 「가볍고 시원한」 기능에 소취(消臭)가 추가되어 여전히 시장에

서 잘 팔렸다. 2001년의 춘하절용 셔츠는 2000년의 기능에 방오(防汚)가공이

나 스트레치 기능이 추가되어 시장에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자마자 셔츠의 표준기능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 표준가격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경쟁적으로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개발된 기

능의 수명이 한 시즌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외생

산이나 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해외로의 생산 시프트(shift)

가 급증하게 되었다.  

 

1. 닛신보(日淸紡) 

 

닛신보의 부가가치 소재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시스(Ecosys) 28℃

※」는 1999년에는 늦게 시작하여 시간에 쫓겨 넉넉히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2000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산할 수 있었으며, 반소매 중심이던 것이 

긴 소매로 유행이 바뀌기도 하고, 많은 소매상이 이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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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보다도 60%나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시중에서 화재가 되고 있는 노네날(高齡臭-일본에서는 加齡臭라고 함)에 

대응한 소취가공「에티켓 플러스(Etiguette plus)」는「에코시스 28℃」 제품의 

약 60%에 추가로 가공하고 있다. 전에는「에코시스 28℃」 제품이 국내 봉

제공장에 많이 출하되었는데 금년에는 해외봉제공장에 더 많이 출하되었다.  

2000년의 추동절에는 난방 20℃ 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시스 ※

20℃」 제품을 계속해서 시장에 내놓는데, 이것만으로는 볼륨상품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α)」의 부가

가치를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기능에 의한 특종상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가격경쟁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8℃, 20℃：1997년에 일본 교도(京都)에서 개최된「지구온난화 방지 국

제회의」에서 2010년까지 지구에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탄산가스(CO2)를 

6%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섬유업계에서는 이 세계적인 운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여름철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자율적으로 냉

방온도 기준을 25℃에서 28℃로 올리기로 하고 그만큼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섬유제품을 쾌적·청량화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난방온도 기준

을 23℃에서 20℃로 낮추어,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하는 대신 이에 알맞

게 겨울 옷의 보온, 가열 등 각종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온 국민의 에너

지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2. 도요보(東洋紡)  

  

도요보는 1999년에는「쾌적 싸이언스(science)」의 봄상품을 공급하지 못하

였었는데, 2000년에는 거의 계획대로 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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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소재로는 3층구조사(三層構造社)「알자스」나 중공사(中空社)「에어

막스」가 잘 나가고 있다. VP(Vapour Phase)가공의「미라클 케어(Miracle-

care)」는 순면소재에도 가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순면소재에의 가공

량을 늘려나갈 것이다. 그동안 많이 가공하던 면·폴리에스테르 VP는 순면

의「쾌적 싸이언스」에 VP가공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소취가공에서는 노네날의 소취에 알맞게「데오도란 DX」를 내놓고 있다. 

「쾌적 싸이언스」제품의 반 이상에 소취가공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기획상

품에는 대체로 모두 소취가공을 하고 있다. 대체로「쾌적 싸이언스」제품과 

부가가치상품이 늘었으며, 채산이 좋지 않은 선염제품은 줄어 수지상황이 좋

아졌다. 

2000년의 추동절에는 난방 20℃ 운동에 알맞은 「크로스 에어」와 「에어 

웜(Air-warm)」상품을 새로 내놓았다. 「크로스 에어」는 섬유 한올의 단면에 

4개의 구멍이 있는 중공 폴리에스테르의 필라멘트이며, 다른 중공사보다 탄

력성과 보온성이 우수하다. 「에어 웜」은 의복내의 습도로 가공제(加工劑)가 

발열하여 온도가 오르는 가공이다. 의복으로 입었을 때의 착용감을 좋게 해

주는 상품에는 장섬유면을 사용하고 스트레치성이 있는 「수피마＆스트레

치」와 「알자스＆신합섬」 제품이 있으며, 앞으로 판매를 더욱 늘려나갈 것

이다.  

 

3. 시끼보(敷紡)   

 

시끼보의 쾌적 드레스·셔츠는 입었을 때의 산뜻하고 시원한 청량감(淸凉

感)과 노네날 소취기능의 상승(相乘)효과로 2000년 춘하상품은 전년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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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렸다. 차별화 된 색다른 원면을 사용하여 종류가 다르고 번수도 다른 

이종이번수사(異種異番手社)로 직물조직을 새로 고안한「아젝크」제품들은 

전년에 비하면 목표량이 거의 2배에 가까운 100만m의 주문을 받을 수 있었

다.  

1999년의 여름상품은 통기성이 좋은 반소매가 가장 잘 팔렸으나, 2000년에

는 긴소매의 셔츠가 잘 팔려, 초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999

년에는 직물조직 하나에 실의 혼율은 2가지였으나, 2000년 춘하상품은 10품

종으로 다양화하였고, 시끼보가 원단을 공급해 주는 드레스·셔츠 업자가 5

∼6개사로 늘었다. 

한편 노네날 소취가공 「수퍼아니엘 9」의 판매량은 당초에 30만m를 목표

로 하였었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50∼60만m를 판매하였다. 이 중에 30∼40

만m가 「아젝크」에 다른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다. 이러한 호조는 쾌적셔츠 

상품이 2년째 소매가격이 떨어지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른 기능을 추가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젝크」 원단으로는 2000년 춘하상품부터 레이디·블라우스, 각종 유니

폼, 트렁크스, 어린이 옷, 베드·시츠, 이불잇 등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셔츠지 전체로 보면 수량이나 금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지만, 부

가가치 소재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익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

다. 

다음 추동절에는 「아젝크」의 추동제품으로 히트를 치려고 벼르고 있다. 

직물조직을 이중조직으로 하여 피부에 닿는 직물의 안쪽에는 면으로 부드럽

고 따스하게 하고, 직물의 바깥쪽은 폴리에스테르의 기능을 살려, 통기성이 

좋으면서도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조직으로 하였다. 면에는 땀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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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면 열이 생기는 흡습발열가공 「서머스토크(Thermostock)」가공을 하여, 

더욱 좋은 효과가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4. 구라보(倉紡)   

 

구라보는 일본내에서 볼륨·존(volume zone)의 봉제품에 대한 생산이 줄었

고, 소매점의 판매도 떨어지면서 유통재고가 늘어나, 2000년 춘하절 상품의 

수주가 수량으로나 금액으로나 적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볼륨·존의 일반상품이 부가가치상품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

며, 부가가치 상품이 늘어나면서 평균단가는 그런대로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사 「피일모아」나 2층구조사 「샤레드」와 같은 「쿨 오아시

스(cool- oasis)」  기획상품은 전년에 히트를 친 상품이었으므로, 유통재고도 

적었고, 셔츠업계에서 서로 앞질러 소재를 확보하려 하였기 때문에 2000년에

는 일찍이 주문을 다 받을 수 있었다.  

다른 회사들은 주로 드레스·셔츠에 전념하고 있는데, 「쿨 오아시스」는 

드레스·셔츠 뿐 아니라 캐주얼 상품에도 공급하고 있고, 「피일모아」는 전

년부터 캐주얼에 공급해 주는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노네날 소취의 「셰시

온」은 다른 회사보다도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춘하절 상품으로는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다.  2000년 추동절 드레스·셔츠에서 중공사 「피일모아」를 

사용한 추동절 상품은 직물조직으로도 보온성을 더욱 좋게 하고, 추동절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상품화 할 것이다. 한편 추동절의 캐주얼 존에서는 아크

릴 혼방의 「스펜스」나, 면이 많이 들어 있는 면리치(rich)의 울 혼방제품을 

잘 살려 수요가 많은 울혼방 캐주얼제품을 발전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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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지보(富土紡)   

 

후지보는 2000년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춘하절 제품의 주문을 받았다. 

2년전인 1998년에는 처음으로 내놓은 중공사 「에스쿠우사」가 첫 해부터 

잘 팔렸기 때문에 첫 해의 수주량과 비교하면 2000년의 수주량은 약간 떨어

지지만, 평균단가로 보면 기본 상품의 가격이 좀 떨어졌으나 가격이 비싼 특

화소재의 셰어(share)가 올라가서 서로 상쇄(相殺)되어 전년수준이 되고 있다. 

시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노네날 소취가공 「데오후레스카」는 60만m를 

수주하였다. 이 중에서 반이상은 「에스쿠우사」 이외의 소재이다. 2,000년에

는 쾌적 셔츠의 판매경쟁이 2년째가 되어 전년과 동일한 기능상품으로 경쟁

할 수 있을지 근심하고 있던 차에 소취가공이 나타나서 바로 채택되어 추가

로 가공하게 되었다. 

소취기능은 보통 옷을 입고 있는 본인이 효과를 느끼기가 어려운 면이 있

어, 입어본 소비자가 계속 다시 요구하는 반복 오더(order)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본인이 소취효과를 의식하느냐의 문

제임으로, 여러 회사의 소취상품이 상당량 시장에서 팔리고 있어,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명이 긴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도 있다.  

산뜻하고 시원한 청량(淸凉) 소재에서는 대부분이 마 30% 혼방제품이며, 

중공사 「에스쿠우사」는 아직 신규 개척단계이므로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돌아오는 추동절 상품은 환경, 건강, 쾌적을 하나로 묶은 테마로 만들

어지는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난방 20℃운동에 대

응한 따스한 느낌의 제품기획이 한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환경

이나 건강과도 연관시켜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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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네보 섬유(鍾紡 纖維)   

 

가네보 섬유는 1999년에 추동절 상품의 판매성적이 좋지 않아 2000년 춘

하절 상품의 수주가 예년보다도 상당히 늦어졌다. 볼륨·존에서는 쾌적성과 

관련된 상품이 잘 팔렸지만 전체의 판매량을 끌어올리지는 못하였다. 한편 

가네보 섬유가 장기(長技)로 하는 100수 쌍사나, 기자 45 단일 조합면 「핀크

스」의 고급면으로 생산된 제품은 대체로 판매가 부진하였지만 백화점 브랜

드로는 그런대로 팔리고 있다.  

쾌적기능을 앞세운 상품에는 극세데니어 폴리에스테르가 혼방된 「스릴」, 

제전(制電) 「안젤스 FM」, 중공사 「에어벨」 등이 있다. 꽃가루나 기름때

가 묻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안젤스 FM」은 큰 어패럴기업에서는 

물론이고 양판점(量販店)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노네날 소취가공 「벨프레시21」은 가급적 여름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추동절 상품이라야 대량으로 팔리게 될 것 같다. 

새싹으로 키우고 있는 가공으로는 전번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았던 「하이

브리드(Hybrid)가공」이 있다. 이 가공은 실크의 처리공정을 면에 응용하여, 

보통은 정련단계에서 제거되는 유지분을 일부 남겨 원래 면이 갖고 있는 태

를 유지시키게 하며, 이 가공제품은 면 100% 존에서 상품화하고 있다. 돌아

오는 추동절 셔츠의 상품경향은 알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쾌적의 범주를 떠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경향을 잘 살려 적시에 공급해 

주도록 하면서, 고급 존도 충실하게 살려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면의 태

가공 뿐만 아니라, 원면에서부터 새로 개발한 초장섬유면도 확보하여 최고급

품을 선호하는 고객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발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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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이와보(大和紡)   

 

다이와보의 춘하절 상품 판매는 그간 부진하였으나 2000년에는 회복세를 

보여, 2년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복세는 전

년부터 면 고유의 태를 잘 살리면서, 폴리에스테르의 기능을 추가해 주는 

「텐더코트」의 기획상품이 좋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상품내용도 크게 바뀌어, 그동안 선염 느낌을 주는 후염 제품에 많은 비중

을 두고 있었으나, 다른 회사 제품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해외에서 생산된 

소재도 많이 수입되어, 이 존에서의 경합이 극심하게 되었음으로 「텐더코

트」를 새로 개발하여, 이 방향으로 주력한 것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량이 제일 크게 증가한 것은 고급 이집트면과 극세데

니어의 폴리에스테르를 혼방한 「듀론」이었다. 원래 백화점에만 공급하였었

으나 지금은 양판점에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품뿐만 아니라 판매 체계도 전면 개선하였다. 그전에는 상품을 내

놓은 다음에는 어패럴회사에 맡겨 버렸었는데, 지금은 소매에 이르기까지 어

패럴회사와 상의하며, 언제나 소매점포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노네

날 소취가공에서는 「미라클 클린」이 소비자로부터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텐더코트」는 태가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돌아오는 추동절에는 「만져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기능성」을 상품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미 개발된 부가가치 상품에서는 이층구조사 「셀피아」와 중공사 「라이키

트」가 호재로 떠오르고 있다. 


